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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삶 외면해

날 짜 2015. 7. 9. (총 2 쪽)

논 평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삶 외면해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2016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수준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그 어

느 때보다 뜨거웠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의 7%대 인상과 별 차이 없는 이번 심의결과에 크게 

실망한다.

2. 국내외적으로 장기불황 국면의 타개책으로 각국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직 자본의 협소한 이익에 매몰된 사용자위원들이나 

공익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한 공익위원들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3. 최저임금은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이 어떠한지 그리고 노동자 처

지에 대한 사회적 척도가 어떠한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결정

된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을 사소한 용돈벌이로 치부하고 수백

만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무시하는 재계와 정부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계와 재벌 대기업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이후

에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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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1년 내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

업자들의 정당한 몫과 일감을 빼앗고,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던 재벌 

대기업과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만 되면 빼앗긴 이들을 배려하는 

척하는 고약한 인습은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우리나라 재계와 재벌대기

업의 탐욕과 이율배반적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회피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끝.


